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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청, ‘날씨알리미앱’ 집중호우 알림서비스, 

9.18부터 실시

- 휴대폰 위치 확인하여 자동으로 알림!

- 앱마켓에서 ‘날씨알리미앱’ 설치해야 가능!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9월 18일(금)부터 내 위치에 강한 비가 

내릴 것으로 예상한 경우 사전에 알려주는 ‘강수 알림’ 서비스를 

시작한다.

○ ‘강수 알림’ 서비스는 기상청 ‘날씨알리미 앱’을 통해서 제공되며,

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위험 상황에

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.

○ ‘강수 알림’ 서비스는 사용자가 위치한 동네에 시간당 예상 강수량이 

15~25mm일 경우 ‘강한 비’ 정보를, 25mm 이상일 경우 ‘매우 강한 비’

정보를 제공한다.

구분 발송 기준 발송 내용(예시)

강한 비
3시간 내 1시간 강수량 

15~25mm 예측 시
00동에 40분 이내 강한 비* 예상

매우 강한 비
 3시간 내 1시간 강수량 

25mm 이상 예측 시
00동에 40분 이내 매우 강한 비** 예상

[표1] ‘강수 알림’ 서비스 발송기준 및 발송내용

* (강한 비) 3시간에 60mm(호우주의보), **(매우 강한 비) 3시간에 90mm(호우경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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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히, ‘강수 알림’ 서비스는 개인설정 없이도 위치기반을 통해 

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(앱 푸시(App-Push))으로 정보를 제공하여,

긴급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□ 또한, 강수 알림 메시지에서 강수예측 상세정보와 연계하여, 1시간 

단위의 초단기예보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강수예측 영상을 통해 

내 주변 지역의 강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.

[그림1] 강수 알림서비스 메시지 및 강수 예측 영상 예시

□ ‘강수 알림’ 서비스는 앱 마켓(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)에서

‘날씨알리미 앱 ’을 내려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위험기상 시 변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

하여,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

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
